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한국로슈, 제니칼 인기 거품이었다!
꿈의 비만약 2002년 판매 270억원에 그쳐 … 전체 매출도 줄어들어

2001년 시판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만약 <제니칼>이 판매 1년 만에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린 것으로 

나타났다.

이이 따라 <제니칼> 판매회사인 한국로슈의 전체 매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.

한국 Roche에 따르면, <제니칼>의 2002년 판매액은 2001년 380억원대에 비해 100억원 이상 감소한 270억원

대로 추정됐다. <제니칼>이 2001년 2월 국내에서 선보인 제품임을 감안하면 연간 감소 폭은 더 큰 셈이다.

1년 만에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2002년 하반기 한국로슈 노조가 임금문제 등으로 파업해 영업에 차

질을 빚었고, 일부 의료기관이 <제니칼> 대신 이뇨제나 우울증 치료제 등을 비만환자에 처방했기 때문인 것

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또 <리덕틸> 등 경쟁제품이 잇달아 시장에 나오고 2002년 4월 의사협회가 벌인 비만캠페인에 한국로슈가 

거액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판 첫해 <제니칼>이 꿈의 비만약인 것처럼 과대포장돼 알려지면서 거품수요가 크게 

작용했지만 2002년 거품이 꺼지면서 정상 매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.

<제니칼> 판매 감소로 한국로슈의 2002년 매출은 5% 이상 감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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